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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은육가공과의 깔끔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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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에 위치한 돼지고기 전문 육가공 업체, 해맑은육가공'. 분명 휴업일이 아닌데 묘하다. 반입 • 반출이 

이뤄질 출구에 서 있으니 시끄럽거나 조금이라도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가 날 수도 있으련만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다만 모 해충방지업체의 로고만이 선명하게 번뜩이며 외부 방문객을 맞았다.

해맑은육가공은 2016년 돼지고기 이력제 이행실태 평가에서 식육포장처리업 부문 우수업체로 선정되 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은 곳이 다. 우수 업소 최종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 2위 업체와 평점 10점가량 차이를 

벌리며 명명백백한 1 위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이곳은 현장조사 평가 항목 중 전산관리 적정성과 거래명세서 관리 

분야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이력표시 부문도 거의 만점에 가까웠다. 궁금했다. 어떤 업체기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건지. 그래서 옷깃을 파고드는 한파에 맞서 해맑은육가공을 찾아 나섰다.



B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 인상적일 만큼 매우 깨끗하네요. 많이 신경 쓰고 계심이 느껴집니다.

EI 해맑은육가공 강주영 대표（이하 해） 네, 육가공업체인 만큼 위생관리가 중요하지요. 매년 위생교육을 받고, 

또 관리도 철저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O 식육포장처리업소나 관계 분야 종사자에게는 익숙하겠지만, 그 외 분야나 일반 소비자에게는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E1 저희는 2002년 유통업으로 창업했고, 2009년 제조업으로 전환하며 육가공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HACCP 

인증과 무항생제 취급 인증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육을 대상으로 했지만, 현재는 일반육과 무항생제육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O 규모는어느정도인가요?

E1 일 처리 가공량은 통합 200〜250두 정도이고, 무항생제육은 주 300〜400두 규모입니다. 거래는 

유통업체를 통해 급식 쪽으로 이뤄지는데, 회사 규모가 크지 않기에 저희가 대분할 위주로 작업하면 유통업체에서 

소분 작업해 급식으로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H 돼지고기이력제 이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장관상을 받으셨어요. 이력제의 정석을 따르고 있는 

곳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EM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는 기본에 충실하며 무엇보다 꼼꼼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료육을 

들여올 때부터 농가별로 섞이지 않게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하차 후에도 혹시나 섞이진 않았을지 다시 

확인하고, 작업도 철저히 농가 단위로 구분해서 합니다.

텨 제품 라벨도 차이가 있는 것 같더군요. 해맑은육가공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E1 네, 우선 저희는 무항생제육은 파란색, 일반육은 붉은색으로 라벨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후 출고할 때 겉박스에 이력번호가 표시된 라벨지를 붙이고 박스 안에도 라벨지를 출력해 별도로 넣습니다. 

라벨지에는 이력번호 숫자뿐 아니라 이력번호 바코드도 표시합니다. 거래처에서 매입 후 바코드만 찍으면 모든 

정보가 손쉽게 입력될 수 있게 하는 거죠 업체에서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저희는 전량을 이렇게 합니다. 업체들도 

관리가 편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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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런데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용하는 시스템이 달라보였습니다.

E1 네, 저희는 자체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닥쳐서 하면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미리 합니다. 이력관리도 그랬습니다. 2014년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자체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번호를 매기며 농가별로 구분해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력제가 시행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었지요.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이력제가 전면 시행돼 기존의 

시스템을 그에 맞춰 변화시켰습니다.

B 그런데 자체시스템이면 이력관리시스템과 충돌을 하거나 차이가 있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을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됩니다.

E1 솔직히 처음에는 오류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축평원과 맞춰 달라고 시스템 구축 업체에 요구했습니다. 

지속보완한 결과 이제는 99% 이상 맞습니다. 그리고 이행하며 어려움이 있으면 축평원에 물었습니다. 원격지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답니다.

“여러 가지를 꼼꼼히 관리하려다 보니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습관화가 된 것 같다”는 강주영 대표. 무항생제육 

관리를 위해 무항생제 사료를 이용하는 농장 중에서 추천받아 거래를 함에도 농장이 바뀔 때마다 따로 항생제 

잔류 물질 검사를 하고 기존 거래처도 1 년에 한 번 검사해 확인한다는 그다. 이런 곳이 1 위라니 평가결과 2위나 

3위 업체는 어떨지, 또 내년 평가는 어떻게 이뤄질지 기대가 샘솟는다. @

해맑은육가공 강주영 대표（좌）와송재두 이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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